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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났다. 남북한 당

국은 공동입장과 여자하키 단일팀을 성사시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다. 올림픽

을 계기로 엄혹했던 한반도에 봄기운이 돌기 시

작했다.
 

 

9일부터 개최되는 패럴림픽에서도 남북한 공동

입장이 실현돼 남북 대화의 모멘텀은 패럴림픽

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정부는 당장 5일부터 6일까지 대북 특

사를 파견했다. 정부는 당분간 대북 특사와 북ㆍ

미 대화 성사에 모든 노력을 쏟아붓게 될 것이

다. 올림픽 휴전의 유엔 결의 시한이 3월 말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확인하고 북ㆍ미 대화의 길을 열 수 있는가 여부다. 결

코 쉽지 않은 일이다. 3월 한 달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일을 그

르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땅을 고르고 길을 다지면서 길게 보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패럴림픽 이후에도 이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평창 다음에 2020년에는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그리고 2022년에는 베

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잇달아 열리는 것은 우연이기는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모

처럼의 행운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햇수로 5년, 만으로 4년 동안 평창, 도쿄,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 개의 올림픽을 동북아시아 올림픽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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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올림픽을 동북아시아 올림픽 시리즈(NEAOSㆍNortheast Asian Olympic

Series)로 엮어 이 기간을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의 원년으로 만들어 보자.
 

 

NEAOS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시아 플러스 책임공

동체를 가시화하기 위한 도구상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지금은 스러져 가는 꿈이지만 돌이켜 보면 20년 전에 기회가 없

지 않았다. 그 시작이 1998년 10월의 한ㆍ일 공동선언이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준 데 대해 반성 사죄하고, 한국이 전후 일본의 평화적

발전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었다.
 

 

그해 말 김대중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에서 ‘동아시아 경제

협력비전 그룹’을 제창해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를 처음으로 정치 일정에 올렸다. 동

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동북아시아 역사 화해를 연계하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동력을

배경으로 2000년에는 남북 간에, 2002년에는 북ㆍ일 간에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햇수로 5년, 만으로 4년 동안 진행된

일이다.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다시 한ㆍ일 관계에서 열리게 됐다. 평창과 도쿄를 잇는 일

이 평화의 계기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1993년의 고노 담화, 1995년

의 무라야마 담화, 1998년의 한ㆍ일 공동선언 등 일본의 역사 인식이 한 걸음씩이라

도 진전할 때,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이 있었다. 이 경위를

복기하면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 구상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삼을 때 일본의 역사

인식도 진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보류했던 고이케 유

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가 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만

일 온다면 그녀가 일본주의의 좁은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동아시아 평화의 큰 품으

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 평창의 평화를 도쿄에 전해 시들어 가는 일본의 평화주의를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혹자는 묻는다. 우경화하는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러나 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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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신세대 젊은 선수들은 평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나오(小平奈?) 선수가 서로의 건투를 치하하고, 한ㆍ일의 여자 컬링 선수들

이 격전을 펼치면서도 서로 예의를 다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최고의 경

지까지 끌어올린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존중의 정신이 고일 수 있다는 것을.
 

 

평창패럴림픽의 성화가 꺼질 때 평창에서 새로운 평화의 불을 채화해 시민들의 힘

으로 도쿄에 전하자.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조선통신사의 길을 따

라 평화의 성화를 봉송하며, 한ㆍ일 시민사회가 선도해 동아시아 평화의 새 길을 만

들어 보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